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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30.(목) 11:00

5. 1. (금) 조간
배포 2026. 4. 30.(목) 09:00

전국 18개 지역 축제에 승마 체험이 찾아갑니다!
- 전국 주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일상 속 말과의 교감 기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 

이하 ‘마사회’)는 국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말과 교감하며 승마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도심승마체험’ 사업을 전국 16개소, 18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마체험사업은 평소 말과 승마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말에 대한 친밀감과 말산업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서울숲), 경기도(포천, 안산, 과천)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광산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순천, 화순)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충청북도(증평) 등 전국 각지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말에 올라타 보는 기승과 말을 가까이서 관찰

할 수 있는 관상마 체험, 가족·연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말은 국산 은퇴 경주마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승용마

이며,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마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말 복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중 75kg 초과자나 

신장 105cm 미만인 어린이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장에 승마 지도사 

등 말산업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자가 함께하여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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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경기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울산 

‘태화강마두희축제’, 부산 ‘수국문화축제’ 등에서 체험이 진행되고, 9월에는 

경기 안산 ‘대부포도축제’, 광주 ‘광산뮤직ON페스티벌’, 10월에는 세종 ‘한글

축제’, 충북 ‘증평인삼골축제’, 강원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전국의 주요 

축제장에서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한편,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도 가을철 

국제경마대회인 코리아컵과 가을승마축제와 연계한 기승체험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도심 속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이번 승마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힐링의 시간과 말과 교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축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화태 (044-201-2324)

한국마사회 책임자 처  장 김대헌 (02-509-2900)

말산업진흥부 담당자 부  장 류재량 (02-6006-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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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026년 승마체험 연계 지역축제 현황


